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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령‧대청‧소청도에서 국가지질공원 해설 들어보세요 

- 백령‧대청‧소청 국가지질공원 해설서비스 개시, 현장 안내소에서 신청도 가능 -

- 생태계와 문화 ‧역사 설명, 탐방객 눈높이에 맞춘 해설서비스 제공 -

인천광역시는 올 연말까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(2019년 7월 10일) 

받은 백령도와 대청도, 소청도에서 지질공원 해설 서비스를 실시한다

고 밝혔다.

백령·대청 국가지질공원은 그 동안 많은 수의 관광객들이 단순히 지

역을 방문해 사진만 찍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단순 대중관광(mass 

tourism)에서 벗어나, 한 지역이라도 그 곳에 남아있는 여러 이야기를 

듣고, 경험하고, 체험하여 그 지역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생태관광의 

일종인 지질관광(geo tourism)을 추구해 왔다.

이를 위해 시는 지역 환경에 이해도가 높은 주민들로 구성된 지질공

원 해설사를 양성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.

지질공원 해설사는 백령도와 대청도, 소청도 주민들로 구성돼 있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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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명(백령도 10명, 대청도 6명, 소청도 3명)의 자원봉사자들로, 국가지

질공원의 지질과 지형을 바탕으로 그 위에 구성된 생태계와 우리 인간

의 문화 및 역사를 탐방객들에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. 

뿐만 아니라 지역 학생들의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 지원, 지역 

주민의 생태환경 인식 개선, 지질명소 10개소를 포함한 지질유산 보

전을 위한 인식 증진 및 순찰 활동, 지질명소 주변 환경정화 활동 등 

지질유산을 포함한 자연 및 생태유산 보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.

지질공원 해설은 관광객이 직접 지질명소 안내소를 방문해 대기 중인 

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해설을 듣는 ‘지질명소 현장 해설’ 방식과 섬 

전체를 지질공원 해설사와 함께 움직이며 해설을 듣는 ‘동행해설’ 

방식으로 이뤄지며, 모든 해설은 무료로 제공된다.

지질공원 해설은 백령·대청 국가지질공원 홈페이지(https://bdgoepark.kr)

에 접속해 ‘방문자 참여’ 게시판의 ‘해설 신청’ 탭을 작성해 신

청하거나, 지질명소에 설치돼 있는 안내소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. 

백령·대청 국가지질공원은 2019년 7월 인증 이후, 지난해까지 지질

명소 10개소 등 주요 관광 거점을 방문한 관광객 203,859명에게 지질

공원 해설서비스를 제공했다.

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“방문객들이 국가지질공원인 인천 섬을 

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며 “앞으로도 지질공원 해설사 

양성과 지역사회 연계로 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

다.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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